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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박차 

- 인공지능(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12월 대국민 개통 예정
-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금),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솔트룩스(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등 업계 관계

자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해당 

기술을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나 정확한 법령

명을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음 예시와 같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을 문

장이나 단어로 입력하면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이 검색되는 방식으로, 국민들

의 법령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

 



  현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법령간의 관계정

보를 연결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1만 건, 법률관련 질의ㆍ답변(QnA) 데이

터셋 약 2만 4천 건을 수집하여 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 중이고,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을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

는 AI 인지검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분야

에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법제처에서도 AI를 연계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몇 년 내에 법령 조문뿐만 아니

라 제ㆍ개정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

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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